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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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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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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여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행하였다. D 및 G광역시, J도에 소재한 전문대학으로 2019학년 1, 2학에 각각 1회 이상으로 총 2회 이상 일반상
담, 진로상담, 출석상담, 학사경고상담을 받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5일 동안)까지
본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배부
된 3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4부를 제외한 286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내재적 직업가치관 및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또한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정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이 필요하고, 전
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es and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mong paramedic students. The study also assessed the role of 
mentoring in enhancing preparation for employment.  During the period of five days, from December
2 to 6, 2019, 300 students randomly selected by the researcher, were provided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fter taking written consent from them. The responses of 286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Fourteen responses we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due to lack of
credible answe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ersonal motivation,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mentoring had a moderating effect. 
Therefore, continuous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is required to improv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special lectures and mock interviews in a mentoring program based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s and occupational values are necessary.

Keywords : Paramedic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ccupational Valu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entor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wangju Health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9(No.2019027)
*Corresponding Author : Daesung Park(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email: emtppds1@naver.com
Received July 16, 2020 Revised September 8,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

6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한국청
년보고서(2019)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든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이 세계경제의 상황과 관계없이 청년실
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
는 지표로는 사회적 소속이 없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상태의 
청년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청년니트는 매년 증가해서 
2017년에는 OECD 평균인 13.4%보다 5%나 더 높은 
18.4%에 이르렀다. 특히, 고학력 청년니트의 비율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42.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
아 일본 21.7%, 독일 7.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 대학졸업 취업자의 30%는 굳이 전공 졸업이 필요 
없는 직업 또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년 장기간에 걸쳐 8%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학력 인플레 현상을 빠르게 심
화시키는 양상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9.3%, 연령별로는 
청년이 29.5%, 장년이 35.0%로 청년 및 장년이 하향취
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왜냐하면 청년층은 높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장년층의 경우는 직장에서 물러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 눈높이를 낮추었
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학 졸자 하향취업의 경
우 선택한 직업을 살펴보면, 57%가 서비스 및 판매직 이
었다[2]. 이는 전공 및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 선택으로 
여겨지며, 청년층 실업률의 해결책으로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되어야 한다.

대학시절은 대학생에게 취업이라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미래의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때이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현실을 반영한다
는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며[3], 대학졸업 후 개인이 희망하는 회사나 또는 
전공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이다[4].

또한 대학시절은 자기개발의 과정이다. 성별이나 흥
미, 재능, 적성, 지능의 자기 이해를 기준으로 직업의 장
래성,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의
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공선택을 한다[5].

대학생이 갖는 직업가치관은 가치관의 한 유형으로 직
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이며 가족,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고[6], 특히 직업가치
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개
인의 직업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7].

대학생활 중 멘토링(Mentoring)을 경험한다. 멘토링
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
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체계
를 말한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업
무관계로, 개인적인 조언과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하여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경력의 발전을 촉진시
키는 사람을 멘토(Mentor), 지도 또는 조언을 받는 사람
을 멘티(Mentee)라고 한다[8]. 따라서 상담자 역할을 하
는 멘토가 단순히 선배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수나 강
사가 될 수 있다[9].

4년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 검사지 
개발 연구[10], 2년제와 4년제 대학 조리·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 중 2년제 대학 2학년과, 4년제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1], 2-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대
학생으로 한 연구[12], 4년제 대학 미용학과 3, 4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3], 2년제와 4년제 대학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4년제 대학 
태권도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전공선
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멘토 역량과 멘토링 기능에 관한 모델 연구[16]
에서 멘토링의 역량을 검정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 항공
서비스 전공 대학생으로 멘토링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17].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
관이 취업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 받아 그동안 여러 학과 및 계열에서 연구가 진행 되
었다. 그러나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
업진로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보고 되었으나 전공선택동
기와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위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멘
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
과를 검정하여 이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취업준비행
동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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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

학생들이 인지하는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이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평생지도교수제가 운영되며 종합정보

시스템에 일반상담, 진로상담, 출석상담, 학사경고상담의 
내용입력과 상담일정 관리, 상담결과 등록, 상담결과 조
회, 상담현황 조회 등이 관리가 되는 D 및 G광역시, J도
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9학년 1, 2
학에 각각 1회 이상으로 총 2회 이상 일반상담, 진로상
담, 출석상담, 학사경고상담을 받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5일 동안)까지 
본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 참여
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고, 대학생들에게 배부된 300부 중 불성실한 응답한 14
부를 제외하고 286부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회수율 
95%).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4개의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5, 효과의 크기 
.15, 검정력 .95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수로 
225명이 산출 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300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가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지 작성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통계법 제33조[18] 비밀
의 보호에 의거 통계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
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질 우려는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
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설문지와 함께 배부하여 먼저 서
면동의서를  받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4 측정도구
2.4.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의 측정도구는 Han[11], Kim[19]이 사

용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개인적 동기[적성, 흥미, 재능, 장래성] 4문항, 
사회적 동기[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권유, 입학성적] 4
문항, 총 8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5점
으로 하는 5point Likert Scale로 설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11]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858, 사회적 동기 Cronbach’s α 계수는 .622이
었고, Kim[19]의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887, 외재적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794, 장기 외재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682이었
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910, 사회적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Cronbach’s α 계수는 .891로 나타났다.

2.4.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의 측정도구는 Han[11], Moon[20]이 사

용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내재적 직업가치관[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
성(흥미)] 4문항, 외재적 직업가치관[보수, 명예(지위), 안
정성, 노동환경]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
항들은 5점으로 하는 5point Likert Scale로 설계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11])의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 계수는 .796,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 계수는 .729이었고, Moon[20]의 연구에
서 직업가치관의 Cronbach’s α 계수는 .858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관 Cronbach’s α 계수는 
.902, 내재적 직업가치관 Cronbach’s α 계수는 .907로 
나타났다.

2.4.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Han[11]이 사용한 측정

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취업준비행동[취업 준비를 위한 학점관리,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전공 관련 특강 및 학원수강, 이력서에 포함
시킬 경력 준비, 어학공부]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
항들은 5점으로 하는 5point Likert Scale로 설계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11]의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의 Cronbach’s α 
계수는 .65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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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SM OV
EPB M

PM SM IWV EWV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S 3.96±.41 2.82±.40 4.01±.35 3.58±.39 3.97±.42 3.86±.40
FS 3.72±.60 2.76±.43 3.91±.38 3.94±.42 3.65±.43 3.58±.43

t 2.950** 2.787** 2.729** 2.892* 3.816** 4.392**

Grade

1a) 3.93±.35 2.71±.38 4.07±.45 3.67±.36 3.01±.41 3.46±.35

2b) 3.87±.37 2.78±.48 3.94±.34 3.76±.45 4.02±.54 3.77±.38
3c) 3.71±.35 2.86±.43 3.87±.45 3.85±.40 4.40±.48 3.93±.43

F 3.757** 3.874** 2.536** 2.957* 3.697** 4.565**

SP (c<a, b) (a<b, c) (c<b<a) (a<b<c) (a, b<c) (a<b<c)
**p<.001, *p<.05
MSM: Major Selection Motivation, OV: Occupational Values
PM: Personal Motivation, SM: Social Motivation
IWV: Intrinsic Work Values, EWV: Extrinsic Work Values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 Mentoring
MS: Male Student, FS: Female Student, SP: Scheffé Post-Hoc

Table 2.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2.4.4 멘토링
멘토링의 측정도구는 Oh[17]가 사용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멘토링
[교수님과의 상담, 교수와의 친분] 총 10문항을 사용하였
다. 이 문항들은 5점으로 하는 5point Likert Scale로 
설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멘토링이 높음을 의미한다.

Oh[17]의 연구에서 멘토링의 Cronbach’s α 계수는 
.95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33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2.0 프로그
램으로 Frequency와 Percentage,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산출하였고, Reliability Analyze, 
T-Test, ANOVA(Scheffé), Simple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Stepwise)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학생 152명(53.1%), 여학생 134명(46.9%)으로 나

타났고, 1학년 99명(34.6%), 2학년 95명(33.2%), 3학년 
92명(32.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86)

Variable Number %

Gender
Male Student 152 53.1

female Student 134 46.9

Grade
1 99 34.6
2 95 33.2
3 92 32.2

3.2 일반적 특성과 변수의 차이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는 남학생(3.96점)이 여

학생(3.72점)보다 높게 나타났고(t=2.950, p<.001), 사회
적 동기는 남학생(2.82점)이 여학생(2.76점)보다 높게 나
타났다(t=2.787, p<.001).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남학생
(4.01점)이 여학생(3.9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t=2.729, 
p<.001),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여학생(3.94점)이 남학생
(3.58점)보다 높게 타나났다(t=2.892, p<.05). 취업준비
행동은 남학생(3.97점)이 여학생(3.65점)보다 높게 나타
났고(t=3.816, p<.001), 멘토링은 남학생(3.86점)이 여학
생(3.5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4.392, p<.001).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는 1학년(3.93점), 2학년
(3.87점), 3학년(3.71점) 순으로 나타났고(F=3.757, 
p<.001), 사후분석 결과 1,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
타났다. 전공선택동기의 사회적 동기는 3학년(2.86점), 2
학년(2.78점), 1학년(2.71점) 순으로 나타났고(F=3.874, 
p<.001), 사후분석 결과 2,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
타났다. 내재적 가치관은 1학년(4.07점), 2학년(3.94점), 
3학년(3.87점) 순으로 나타났고(F=2.536, p<.001),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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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PB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PM .501 .064 .491 4.617** .499 .069 .478 3.617** .491 .078 .466 3.910**

SM -.099 .066 -.068 -.794 -.098 .061 -.071 -.540 -.081 .075 -.063 -.318

M - .549 .048 .525 4.134** .552 .061 .535 6.791**

PM×M - - .475 .056 .451 2.463*

SM×M - - -.069 .071 -.047 -.226
Adj R2 .346 .463 .575

△R2 - .117 .112
F 17.634** 17.552** 29.355**

**p<.001, *p<.05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M: Personal Motivation, SM: Social Motivation
M: Mentoring, PM×M: Personal Motivation×Mentoring
SM×M: Social Motivation×Mentoring

Table 4.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MSM OV

EPB M
PM SM IWV EWV

PM 1
SM -.038 1

IWV .622** .068 1
EWV .067 .086 .057 1

EPB .631** -.057 .576** .398* 1
M .601** .064 .581** .453* .578** 1

**p<.001, *p<.05
MSM: Major Selection Motivation, OV: Occupational Values
PM: Personal Motivation, SM: Social Motivation
IWV: Intrinsic Work Values, EWV: Extrinsic Work Values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 Mentoring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분석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3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3학년
(3.85점), 2학년(3.76점), 1학년(3.67점) 순으로 나타났
고(F=2.957, p<.05), 사후분석 결과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행동은 3학년(4.40점), 2학년(4.02점), 1학년(3.01
점) 순으로 나타났고(F=3.697, p<.001), 사후분석 결과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은 3학년
(3.93점), 2학년(3.77점), 1학년(3.46점) 순으로 나타났
고(F=4.565, p<.001), 사후분석 결과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는 내재적 직업가치관

(r=.622, p<.001), 취업준비행동(r=.631, p<.001), 멘토

링(r=.60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r=.576, p<.001), 
멘토링(r=.58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 행
동(r=.398, p<.05), 멘토링(r=.453,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은 멘토링(r=.578, p<.001)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3.4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멘토링의 조절효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선택동기가 멘토
링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전공
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를 모델 1에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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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PB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IWV .478 .057 .452 5.214** .476 .050 .447 5.413** .438 .055 .417 4.657**

EWV .462 .055 .445 4.176** .451 .054 .433 4.146** .421 .044 .396 5.485**

M - .596 .055 .564 6.107** .566 .047 .548 7.161**

IWV×M - - .396 .048 .375 3.381*

EWV×M - - .379 .062 .363 3.343*

Adj R2 .359 .478 .582

△R2 - .119 .104
F 17.860** 15.264** 24.877**

**p<.001, *p<.05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WV: Intrinsic Work Values
EWV: Extrinsic Work Values, M mentoring
IWV×M: Intrinsic Work Values×Mentoring
EWV×M: Extrinsic Work Values×Mentoring

Table 5. Effect of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였고, 멘토링을 모델 2에 투입하였다. 또한 전공선택동기
와 멘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3에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델 1의 설명력은 34.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7.634, p<.001). 또한 독립변
수인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B=.501, p<.001)가 취
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이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46.3%로 11.7%
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F=17.552, p<.001). 또한 독립변수인 멘토
링(B=.549, p<.001)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전공선택
동기와 멘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 한 모델 3의 설
명력은 57.5%로 11.2%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9.355, p<.001). 
또한 독립변수인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멘토링
의 상호작용(B=.475, p<.05)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Table 4).

3.5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멘토링의 조절효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가치관이 멘토링
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직업가치
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을 모델 1에 
투입하였고, 멘토링을 모델 2에 투입하였다. 또한 직업가
치관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3에 투입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델 1의 설명력은 35.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7.860, p<.001). 또한 독립변
수인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B=.478, p<.001), 
외재적 직업가치관(B=.462, p<.001)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이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47.8%로 11.9%
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F=15.264, p<.001). 또한 독립변수인 멘토
링(B=.596, p<.001)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멘토링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직업가치
관과 멘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모델 3의 설명력
은 58.2%로 10.4%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4.877, p<.001). 또
한 독립변수인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멘토
링의 상호작용(B=.396, p<.05),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멘
토링의 상호작용(B=.379, p<.05)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4. 논의

전공선택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높았으며, 이는 Lee[21]의 4년제 대학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Kim[22]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모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의 결과는 전공 선택 시 남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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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보다 개인의 적성, 흥미, 재능, 장래성, 인지도, 사
회적 인식, 주변권유, 입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매체
를 통해 취업률, 취득자격, 졸업 후 주요 진로를 취합하여 
선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가치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재적 직업가치
관이 높아 개인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을 
중요시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외
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아 보수, 명예(지위), 안정성, 노동
환경을 중요시 하는데 선행연구[23-25]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이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은 능력, 성취감, 사
회봉사, 적성(흥미)을 중요시 하는 반면, 여학생은 보수, 
명예(지위), 안정성, 노동 환경을 중요시 한다고 사료된다.

취업준비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은 
개인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에 맞는 직장
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멘토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전문대학 응급
구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논의
하기는 어려우나, 특히 2, 3학년의 경우 소방 119구급대 
현장실습과 응급의료기관 임상실습 교육과 함께, 상담에
서 실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집중해서 참여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가 사회
적 동기보다 높았다. 이는 Han[11]의 조리·외식 관련 전
공 대학교에 재학 중인 2년제 대학교 2학년과 4년제 대
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이의 결과는 대부분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 어려운 사
회 환경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공 부적응으로 중도탈락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이 낮을수록 직업가치관의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았다. 이의 결과는 직업가치관의 흐름이 보수, 명예(지
위), 안정성,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보
다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Chang[23]의 2년제 및 4년
제 대학 패션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
년이 낮을수록 외재적인 직업가치관(보수, 안정, 지위), 
학년이 높을수록 내재적인 직업가치관(능력, 사회기여, 
성취)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학년과 직업가치관을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취업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아 이는 학년이 높
을수록 당면과제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의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의 결과는 선행연구

[24,26-28]에서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
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예비적인 취업준비행동은 3
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취업직전 3개월에 있어서 취
업직전의 순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 본격적인 취
업준비행동은 4학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하였다.

멘토링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아 개인 및 집단상담  외
도 2, 3학년의 경우에는 소방 119구급대 현장실습 및 응
급의료기관의 임상실습상담, 순회지도상담이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직업가차
관의 외재적 직업가치관, 내재적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
동, 멘토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동기는 
내재적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멘토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적 직업가치관
은 취업준비행동, 멘토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멘토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멘토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연구[8,14,29-31]의 결과
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의 결과는 개인적 동기인 적
성, 흥미, 재능, 장래성을 갖고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자
신의 능력, 성취감, 사회봉사, 적성(흥미)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에 포함시킬 취업을 위해 학점관리, 
전공 관련 특강 및 학원수강,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어학공부, 경력 준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수, 
명예(지위), 안정성, 노동환경, 자신의 능력, 성취감, 사회
봉사, 적성(흥미)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에 
포함시킬 취업을 위해 학점관리, 전공 관련 특강 및 학원
수강,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어학공부, 경력 준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 스스로가 취업 목
표를 설정하여 직업가치관에 맞는 직장을 준비할 수 있
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선택동기의 개
인적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 관련 면접과 취업진로상담에 활
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의 결과는 선행연구[11,12,17]
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Han[11]의 조리·
외식 관련 전공 대학교에 재학 중인 2년제 대학교 2학년
과 4년제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
였으며, 학과운영 측면에서 전공선택동기를 입시면접과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에 활용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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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oi[12]의 2년제 및 4
년제 대학 미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
인적 동기는 취업준비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수업시간에 개인 수업과제물 완성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면 취업준비행동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였다.

멘토링이 추가 투입된 모델의 설명력은 46.3%로 
11.7%가 증가하였고, 멘토링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된다.

멘토링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전공선택
동기와 멘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
은 57.5%로 11.2%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공선택
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멘토링의 상호작용이 취업준비행
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및 연구방법과 차이가 있
는 Sin, Tak[32]의 조직 내 공식적, 비공식적 멘토링을 
받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Yook, Jeon[33]의 예
비창업자들과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요
변수와 멘토링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 결과와 일맥상통 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멘토링의 지지에 따라 개인적 동기가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뿐만 아니라, 전공선택동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취업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가치관
의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
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 Han[11]의 조리·외식 관련 전공 대
학교에 재학 중인 2년제 대학교 2학년과 4년제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의 
결과로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링이 추가 투입된 모델의 설명력은 47.8%로 
11.9%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멘토링이 취업준비행
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멘토링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직업가치관과 멘
토링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8.2%
로 10.4%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직업가치관의 내재

적 직업가치관과 멘토링 상호작용,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멘토링 상호작용이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
자 및 연구방법과 차이가 있는 Bae, Kim[34]의 제약회
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Son[35]의 건설회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주요변수와 멘토링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 결과와 일맥상통 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멘토링의 지지
에 따라 내재적 직업가치관,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직업가치관의 특성을 바탕
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업특강과 모의면접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전공선택 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내재적 직업가치관 및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
쳤고,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정하였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이 필요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의 특
성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업특강과 모의면
접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 전문대학 응급구조
과 대학생에 국한지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표집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점, 대학의 소재지, 부모의 경제
력 및 학력 등이 조사되어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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